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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5일 HTS [제7강]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교무지

◎ 선교는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Ⅰ. 베드로의 선교 무지

(행 10:11-16)
11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  
  려오는 것을 보았다. 
12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13 그 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14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
  은 일이 없습니다." 
15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1. 철저한 유대인 (행 10:13-16)
    2. 계시를 이해하지 못함 - 큰 보자기 안의 각종 짐승 (행 10:11-16)
    3. 고넬료의 초청에 당황함 (행 10:28-29) - 사도행전 10장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행 10:28-29)
28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
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
고 지시하셨습니다. 29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
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4.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함
    5. 성령강림을 이해하지 못함 (행 1:8)
    6. 부활과 선교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함

 Ⅱ. 베드로의 설교와 그의 태도

    1. 성령 충만은 했으나 여전히 선교를 깨닫지 못함
   



- 2 -

    (행 2:39)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
    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2. 아직 복음의 범위를 깨닫지 못함 (행 1:8)

 Ⅲ. 고넬료의 초청과 선교의 깨달음

    1. 고넬료의 삶과 그의 설명 - 베드로의 깨달음

    (행 10:34-35)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
    시는 분이시고, 35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  
    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두 번째 오순절의 경험

    (행 10:44-48)
    44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45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
      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46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
      이다. 그 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47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48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
      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3. 마침내 베드로가 침례를 주고 선교를 시작하다.

 Ⅳ. 베드로에게 여전히 남은 유대인의 모습

    1. 사도행전 11장과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치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갈라디아서
      에 보면 바울로부터 면책을 받는다.

    (갈 2:11-13)
    11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 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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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
     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13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2. 유대인의 전통의 옷을 벗고 복음의 자유함을 얻기에는 시간이 걸림

 Ⅴ. 베드로의 사도적 위대성

    1.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고백 (마 16:16)
    2. 하나님의 여전한 사도 (행 11장)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고, 안디옥 교회를 고려하다.
    3. 예루살렘 회의와 선교선언 (행 15:9-11)

    (행 15:9-11)
    9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
     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10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11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방인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함.      

    4. 만인 제사장의 원리 

    (벧전 2:9)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
    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Ⅵ. 성령 충만이 선교 충만은 아니다.

    1. 선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비밀)과 섭리를 베드로처럼 깨닫는 것이다.
    2. 성도와 교회가 선교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성경적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3. 유대인 크리스천들 - “율법과 열심 있는 자들” -은 “복음과 이방인”, 즉 “선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4. 성령 충만은 선교를 위한 것이다.


